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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변 등 40여 인권단체, 북한인권 정상회담 의제화 재촉구 기자회견

1.우리는 지난 3월 22일 청와대에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문제, 즉 ① 자국민 6명 석
방, ② 정치범수용소 해체, ③ 강제송환 처벌 중지, ④ 국군포로 송환, ⑤ 전시 전후 납북
자 송환,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등의 문제를 포함할 것을 청원했으나, 13일 애매모호하게 
거절하는 취지의 답을 받았습니다.

2.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
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.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
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기 때문입니다. 유엔은 누차 북한
의 인권유린 상황은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
여 국제형사재판소(ICC)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, 지난 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
서 채택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정권이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
개발에 전용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절반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

3.그에 앞선 1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 
인권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, 실제 과거 동서독 분단시 서독 콜 수상은 1987
년 9월 동독 호네커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독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.  

4.이에 우리는 이번 4/27 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의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킬 
것을 재차 청와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. 이 자리에는 주요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
박원순, 김문수, 안철수 세 분을 초청했습니다. 이 분들이 진실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책임
지고 소중히 여긴다면 마땅히 ‘남북정상회담 북한인권 의제화’ 재촉구 실천에 동참하리라 확
신합니다.

= 아    래 =
-일시: 4월 18일(수) 오후 2시
-장소: 청와대 분수대 광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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